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은 원래

2009년에 개통될 예정이었다.

2005년, 지하철 공사를 위해 땅

을 파기 시작한 현장 담당자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

다. 임진왜란 동래성 전투에서

왜군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한 백

성들의 유골들이 발견됐기 때문

이다. 유골들과 함께 문헌에만

남아있는 동래성 해자, 갑옷, 무

기 등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4

호선 개통은 2년이나 연기됐다.

수안역에는 당시 발견된 유물들

을 보존한 뜬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뜯이 있지만, 이를 아는

부산 시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최근 동래성 전투를 소재로

한 동화책 뜬동래성에 부는 바

람뜯이 출간됐다. 송상현 부사의

의기와 목숨 걸고 성을 지키려

던 백성들의 분투가 잘 그려져

묵직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임진왜란 때 부산의 이야기를

알게 돼서 좋았다는 아이들의

반응이다.

영도구 대평동에는 깡깡이 예

술마을이 있다. 뜬깡깡이뜯는 배

표면을 망치로 두드릴 때 뜬깡

깡뜯 소리가 난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성공

해 전국적인 명물이 됐다. 작년

에 출간된 청소년 소설 뜬깡깡

이뜯는 가난의 시대를 억척 같이

살아낸 깡깡이 아지매들과 어쩔

수 없이 일찍 철들어버린 아이

들을 그린 수작이다. 한국 추리

동화의 포문을 연 것으로 평가

받는 한정기 작가의 작품이다.

부산을 배경으로 혹은 소재로

한 동화들이 부산 작가들의 상

상력으로 재탄생되는 시도들이

한창이다. 산, 강, 바다까지 아

우르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부산은 동북아 관문이자 해양의

시작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임진

왜란의 시작이며, 한국전쟁의

마지막 보루였다.

임진왜란 때 백성들과 함께

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

다 목숨을 잃은 흑의장군 정발,

다대포성의 윤흥신 장군, 뜨길을

비키라뜩는 왜장의 말에 뜨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키기는

어렵다뜩고 답한 송상현 부사의

일화는 지금도 듣는 이의 마음

을 먹먹하게 한다.

피난수도 1023일간 이야기는

더 많다. 당시 대통령 관저로

사용됐던 부산 임시수도관, 정

부청사로 이용됐던 동아대 석당

홀, 동양척식회사의 부산지점이

었던 부산근대역사관 등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건부

등재에 성공했다. 동구 중구 일

대는 골목을 돌아설 때마다 한

국전쟁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이번에 공저로 참여한 뜬오만

데 삼총사의 대모험1(사진)뜯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출간된 책이

다. 나대기, 강보리, 이어진 세

명의 어린이가 남구의 주요 명

소인 오륙도, 이기대, 신선대,

황령산 봉수대 등에서 타임 슬

립을 하면서 그 공간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남구의 어린이들은 매

일 보던 장소를 책으로 새롭게

접하면서 더욱 친근하게 읽을

것으로 기대한다.

바야흐로 글로컬(글로벌＋로

컬) 시대다. 지역의 정신적 자산

이 풍부해야 세계화도 가능하

다. 정신적 자산은 이야기에서

나온다. 부산 작가들에 의해 새

롭게 태어나는 부산표 동화들이

반가운 이유다.

동화작가똴라디오구성작가

옛날 대연동의 크고 작은 못

들은 1960∼70년대 토지구획 정

리로 택지화되면서 모두 매립돼

유구는 아예 찾을 수 없다. 다

행히 공기화 부산교대 명예교수

의 기억이 1950∼60년대로 거슬

러 올라가도 어제 본 듯 또렷해

서 생천언의 위치와 신축 저수

지의 대략적 크기까지 가늠해

볼 수 있었다.

1930년 신축한 저수지는 지금

의 대연5동 못골파출소에서 남

구청을 향해 이면도로를 걸어가

며 시작된다. 잠시 뒤 왕복 2차

선 못골번영로를 가로질러 곧장

이면도로를 따라가 주택지 너덧

블록을 지난다. 그리고는 황령

산 방향인 오른쪽으로 걸음을

틀어 부산예술대학교 입구까지

간 뒤 그때까지 걸어온 거리와

면적을 직사각형 형태로 대강

그려보면 이 신축 저수지의 규

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어림

잡아 가로 64m, 세로 56m, 둘

레 240m쯤 된다. 못 둘레만 치

면 생천언의 배 이상 되는 크기

다.

그렇다면 대연동 동명(지명)의

유래가 된 뜬큰 못뜯 세 개 중 생

천언이 가장 아래쪽에 있던 못

이었고, 지금의 대연초등학교

부근에 있었다는 기록이 사실인

가. 그리고 1930년 저수지 신축

때 생천언을 매립했다는 주장도

사실인가. 생천언의 축조 역사

가 각석에 새겨져 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1968년까지 존재했다

는 점이 그 의문을 푸는 열쇠이

다. 왜냐면 생천언과 신축 저수

지를 기억하고 있는 토박이 원

로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요

즘 같으면 문화유산으로 생천언

의 유구 한 조각 정도는 보존했

을지도 모르는데, 그 아쉬움을

다른 각도로 돌려보면, 먼 고대

가야제국의 변방이자 부족국가

였던 거칠산국이 신라에 흡수되

기 전 용호만이 내려다보이는

황령산 남쪽 기슭에 커다란 못

형태를 갖고 있었고 그것이 신

라에 복속된 뒤 튼튼한 수리시

설로 축조한 것이었다면 고대

농경사회의 물 이용은 시대를

불문하고 중요한 자원이었음을

시사케 한다.

무엇보다 농사에 물을 이용했

던 선조들의 지혜를 알 수 있

고, 또 이 지역을 터전으로 삼

은 몽리민(탽켶퇌：수리시설에

담은 용수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 오곡백과가 영그는 농경 생

활을 영위한 모습도 상상된다.

하지만 신라 때 축조했다고 추

정되는 그 뜬생천언뜯은 고려에

복속된 935년부터 조선조 1740

년까지 무려 800여 년 동안 그

존재가 묻혀 있었고, 일제 강점

기에는 생천언 바로 위에 신축

저수지가 조성되면서 무용지물

이 되어버렸다. 또 1968년에 이

르면 모든 못이 매립돼 택지화

돼 뜬상전벽해뜯가 된 지 오래다.

그러니 그 생천언이 지금의 대

연초등학교 부근에 있었고, 큰

못 세 개 중 맨 아래쪽에 있었

느냐 없었느냐, 그게 중요한가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은 명료하다. 우

리 고장의 향토사가 잘못된 것

이 있다면 바루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먼 옛날 대연동의 넓

은 들판을 적셔주던 생천언이

어디쯤 있었고, 그 물줄기가 어

느 굽이를 돌고 돌아 대연천을

이루어 용호만 바다로 흘러갔는

지 제대로 아는 것 역시 향토사

의 한 페이지를 바루는 것이다.

향토사연구가똴소설가

뜬메이드인부산뜯동화들파이팅!독자의 소리

뚤

곽태욱의 바람고개 이야기Ⅱ

신라시대까지거슬러가는물줄기

앝대연천 톺아보기뒪

어서 와, 부산은 처음이지? 열차 종점인

부산역에 내리면 맞은편 빌딩들 사이로 산동

네 풍경이 먼저 반겨 줄 거야. 한국전쟁 때

피난민이 짐을 부린 곳, 실향의 아픔을 간직

한 궁핍한 달동네, 판잣집과 하꼬방이 넘쳐

나 을씨년스러웠던 애환의 장소였지. 이러한

구도심이 근대 역사를 담은 이바구길로 조성

되었어. 이바구가 이야기의 경상도 사투리라

는 것은 쉽게 눈치챘을 거야. 이곳에 서면

뜨콱 마 궁디를 주 차뿌까?뜩 같은 싱싱한 부

산말들이 날것으로 퍼덕이게 되지. 드디어

이방인임을 실감하게 될 거야.

어쨌든 초량 중국인 거리 쪽으로 건너와야

해. 한쪽은 차이나타운이고 반대편은 러시아

거리야. 길 하나를 두고 중국어와 러시아어

가 뒤섞이는 재미있는 곳이지. 옛 백제병원

을 만나고 최초의 명태 고방이었던 남선창고

터를 훑어보고 나면 산복도로 비탈 마을이

보여. 산복도로란 산중턱을 굽이굽이 도는

도로야. 빙글빙글 돌아가는 길이어서 까꼬막

길이라고도 해. 그 길을 끝까지 오르면 산만

디가 나오지. 만디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뜻

하는 산마루인데 만대이, 만디이라고도 해.

고개 만디를 넘어 학교에 다니고 뒷산 만디

까지 소꼴을 베고 나물 캐던 시절도 있었지.

우리가 약속한 술집 뜬모티뜯도 산복도로 끝자

락에 있어.

경상도 사투리는 간결하고 깔끔한 것이 많

아. 이곳 사람들의 강직하고 급한 성정을 닮아

서 축약의 진수를 보여주지. 모음 뜬이뜯로 끝나

는 단어만 살피더라도 궁둥이는 궁디, 주둥이

는 주디, 간덩이는 간띠, 뚱보는 뚱띠, 문둥이

는 문디, 쌍둥이는 쌍디라고 해. 또 알맹이는

알키, 쭉정이는 쭉디, 단단히는 단디, 우리의

약속 장소인 모티도 모퉁이라는 뜻이지.

까꼬막길 풍경도 사투리만큼 재미있잖아.

새미라고 불리는 우물 자리를 거쳐 배릿한

육수 향이 풍기는 국시집을 지나면 누룩 냄

새 쿰쿰한 막걸릿집이 나오지. 오늘처럼 꾸

무리한 날씨에는 걸쭉한 막걸리가 딱이야.

신선한 담치와 매운 땡초를 박은 정구지찌짐

한 접시가 놓이면 육자배기 가락이 절로 울

리지. 부산에 오면 길도 질이 되고 슈퍼도

점빵이 되며 아줌마도 아지매가 되는 거야.

그러니 이곳 비탈길에도 천지빼가리라는 이

름을 단 마을 카페가 생겨났겠지. 천지빼까

리는 천지에 볏가리가 많다는 뜻으로 매우

많다는 걸 의미해. 쌨다, 쌔삐 다, 쌔빌

따, 억수로, 한거석, 한빨띠, 대끼리, 대빠이,

허들시리, 몽창시리도 같은 뜻이야.

한 가지 물상이 몇 갈래 말로 나누어지는

것도 부산 사투리의 맛이 아닐까. 담벼락을

담뿌랑, 담뿌락, 담베락, 담뻬락으로 말하고,

멸치는 메르치, 메엘치, 메루치라 부르며, 꼴

찌라는 말도 꽁바리, 꽁또바리라고 하지. 골

목길 노인들이 맨날 지각하는 아이에게 뜨니

는 오늘도 꽁또바리네.뜩 하고 훈수를 두는

것처럼. 표준어로 할 수 없는 것을 사투리가

기어코 해낼 때도 있지.

점점 경상도 말에 빠져들지 않니? 된소리

와 거센소리가 적절히 섞인 사투리를 듣고

있으면 오 솔레미오나 산타루치아의 이태리

발음에 한글 토를 달아 부르던 기억을 떠올

리게 될지도 몰라. 비앙꼬, 까리노, 리베르

따, 아망떼, 그라지에, 띠아모 같은 이태리어

와 우야꼬, 와그라노, 아물따나, 욕봤떼이,

언지예, 하모 같은 경상도 말이 닮은 것도

같지. 경상도 사투리는 독어처럼 엄숙하거나

불어의 우아한 콧소리도 없고 일어처럼 나긋

나긋하거나 서울말처럼 간드러지지 않지만

말의 압축을 풀어내면 마치 신들의 이야기처

럼 기발한 해석이 숨어 있으니 참으로 매력

적인 언어라고 생각해.

말은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끈이잖아.

그러한 말이 다양한 것은 당연지사. 지방마

다 독특하게 쓰던 탯말을 죽이고 천편일률적

인 서울말을 강요해서도 안 되겠지. 사투리

를 쓰면 촌스럽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

는 것도 천만의 말씀.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

게도 점점 사투리가 줄어들고 있어. 산복도

로를 돌던 만디버스가 경영난 부진으로 중단

되듯이 한때 당당했던 신라어도 이곳 술집

모티처럼 모퉁이로 밀려날까 걱정이지. 사투

리가 멸종되어 핽투리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줘.

김정화
수필가

어서 와, 부산은 처음이지?

2021귏 9뤉 1릻 뙓룮릻 몋307샏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뚤4000 편집실(051)607뚤4077, 4078 유료광고 접수 4072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 월간 〈비매품〉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21. 8. 27.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
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스시 도 대연동 일식 조리사 2명
8. 27.∼
채용시

월급 2,600,000원
∼3,000,000원

010뚤2460뚤
4582

꾸미다
인테리어디자인

대연동 인테리어디자이너 1명
8. 27.∼
채용시

월급 2,000,000원
∼2,500,000원

621뚤7548

함세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대연동
사회복지
종사원

2명
8. 27.∼
채용시

시급 8,720원 627뚤0311

㈜삼일로지스틱 문현동 배차사무원 1명
8. 27.∼
채용시

연봉 30,000,000원 463뚤7935

오리만찬 대연동 웹 디자이너 1명
8. 27.∼
채용시

월급 3,000,000원
010뚤4573뚤
5552

주식회사 현광 문현동 영업사무원 1명
8. 27.∼
채용시

월급 2,500,000원 463뚤0045

에스네에듀케이션 문현동 영어강사 1명
8. 27.∼
채용시

연봉 26,000,000원
∼28,000,000원

327뚤9432

주식회사 한라 문현동 건축시공기술자 2명
8. 27.∼
채용시

연봉 40,000,000원
∼60,000,000원

055뚤9902뚤
0015

주식회사 화정 용당동 건설현장반장 2명
8. 27.∼
채용시

월급 2,400,000원
∼2,500,000원

723뚤2555

㈜에코알앤에스 용당동 기술 영업원 1명
8. 27.∼
채용시

연봉 30,000,000원
∼35,000,000원

010뚤6622뚤
2601

※ 남구 일자리정보센터 ☎607뚤4347∼8 Fax.607뚤4349

추석연휴주차장개방안내

앝개방기간：2021.9.18.(토)∼9.22.(수)[5일간] 앝개방장소：학교및공공기관등 35개소 1,594면

기관(학교)명 주소
개방
면수

전화번호

남구청 못골로 19(대연동) 114 607뚤4222
남부교육지원청 못골로 29(대연동) 43 640뚤0315
감만중학교 천제등로16번길 81(대연동) 20 640뚤6464
남천중학교 황령대로492번길 71(대연동) 35 624뚤5309

대양전자통신
고등학교

지게골로 128뚤27(문현동) 19 640뚤0515

대연중학교 천제등로16번길 81(대연동) 27 606뚤7777
대연초등학교 진남로18번길 11(대연동) 20 610뚤7605
대천초등학교 조각공원로 19(대연동) 60 622뚤3101
동천초등학교 석포로26번길 22 38 644뚤2852
동항초등학교 우암로 42(감만동) 28 643뚤8236
동항중학교 양지골로 248(감만동) 47 640뚤2573

문현여자고등학교 고동골로 86뚤41(문현동) 36 630뚤1603
백운초등학교 동명로 76(용호동) 37 790뚤8786
부산예술대학교 못골번영로71번길 71(대연동) 50 628뚤3990
부산혜성학교 진남로 166번길 10뚤9 8 640뚤6703
석포여자중학교 유엔평화로 126번길 63(용당동) 50 629뚤8911
성동중학교 남동천로 38(문현동) 15 660뚤5105
성동초등학교 전포대로68번길 27(문현동) 60 640뚤9408

기관(학교)명 주소
개방
면수

전화번호

성지고등학교 유엔로 39(우암동) 30 607뚤7575
성천초등학교 장고개로 64뚤41(우암동) 62 642뚤2347
오륙도중학교 오륙도로 60(용호동) 44 610뚤2899
오륙도초등학교 오륙도로 57(용호동) 39 610뚤6880
용당초등학교 신선로 341(용당동) 25 624뚤4012
용산초등학교 동명로176번길 55(용호동) 100 610뚤7306
용소초등학교 수영로 325번길 114(대연동) 20 750뚤9795
용호중학교 동명로 185뚤17(용호동) 90 790뚤5300
용호초등학교 용호로42번길 94(용호동) 60 718뚤2208
운산초등학교 용호로269번길 89(용호동) 50 626뚤1201

한국조형
예술고등학교

동명로169번길 38(용호동) 44 620뚤2700

해연중학교 진남로110번길 25(대연동) 50 646뚤5004
남구국민체육센터 백운포로111번길(용호동) 203 607뚤4931

감만종합
사회복지관

우암로 84뚤1(감만동) 50 634뚤3415

남구노인복지관 못골로 97뚤10(대연동) 6 628뚤1291
나사함복지관 못골번영로 70(대연동) 3 627뚤8521
남구장애인복지관조각공원로11번길 38(대연동) 11 626뚤6990

추석연휴생활쓰레기배출안내문

얠수거업체

▷대방환경(624뚤8282)：대연1똴4똴5똴6동, 용호1

동 엘지메트로1단지, 문현동

▷선도산업(626뚤8131)：대연3동, 용호동(엘지

메트로1단지 제외),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일자 9.19.(일) 9.20.(월)
9.21.(화)
추석

9.22.(수)

배출
품목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종이,종이팩,비닐,
요쿠르트병,플라스틱,

투명페트병)

배출금지 배출금지

얠배출시간：해진 뒤부터∼23：00 까지

※공동주택은 배출 및 수거일자가 다를 수 있음

부산예술회관 뜬2021 부산예술갈매랑축제뜯

행사명 일정 장소

제작 영화 뜬환영뜯 9월 2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부산 미술의 원천을 열다 2021년 9월 2∼7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사진과 시가 있는 공간 9월 11∼15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공연 <갈매랑축제－가을, 운명적 만남> 9월 11일 오후 3시, 6시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세대공감 #1 9월 26∼30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문의：☎631뚤1377

얠열람

－기 간：2021. 9. 1.∼9. 23.(20일간)

－장 소：남구청 토지정보과, 남구청 홈페이지

－내 용：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얠의견제출

－기 간：2021. 9. 1.∼9. 23.(20일간)

－제출처：남구청 토지정보과(☎607뚤4752∼5)

－제출자：토지소유자 등

－방 법：구, 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람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랍 작성 후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


